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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French Biology Teachers’ Conceptions  

about Genetic Determinism of Social Behaviors in Human  

ABSTRACT : The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f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France regarding biology teachers’ conception about genetic 

determinism of social be-haviors in human.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two countri-es, the questionnaire, built and validated by the Biohead-Citizen project, 

and including six questions related to genetic deter-minism of social behaviors in human, was completed by 308 teachers in Korea and 732 teachers in 

France.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teachers’ conception about genetic deter-minism is four times higher than teachers in France. Genetic determinism 

conceived by biology teachers in Korea seems to be mainly influenced by their person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while biology teachers in France are 

influenced by both their special knowledge in biology and socio-cultural contexts. Biology teachers in Korea are called for reducing their conceptions about 

genetic determinism through teacher education programs and understanding advanced knowledge in molecular genetics. Further genetic related contents in 

secondary school biology curriculum in Korea are also needed to update and strengthen recent knowledge in molecular 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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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과학은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 생명과학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발전

된 생명과학 지식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의 교육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건강, 질병, 식량, 환경, 에너지 등에 

걸친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 주제 가운데 유전은 도덕적, 사회

적으로 상반되는 논쟁거리를 일으키며(Kim, 2014; Kum, 2008; Allen, 1997; Laza-rowitz & Bloch, 2005), 생명에 대

한 윤리적 문제(Cho, 2014), 인간본성에 대한 철학적 문제(Kim, 2010)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전관련 논쟁

거리는 유전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특정부위를 자르는 유전자 가위에서부터, 식량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만들

어낸 생산성 높은 유전자조작농작물, 나아가 사람의 신체부위를 강화시키고자 유전자를 개량하려는 우생학적 접근

에까지 이른다(Kim, 2014). 이렇듯 생명과학은 지식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 개인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생명과학의 유전지식이 혁신적으로 발전해옴에 따라, 우리나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유전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중학교 ‘과학’ 교과의 학습내용 가운데 유전은 ‘생식과 유전’ 단원에서 부모의 형질을 물려

받는 유전의 기본 원리를 멘델 실험을 통해 알아내고, 유전의 법칙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I’ 

교과에서는 ‘생명의 연속성’ 영역에서 ‘유전’ 단원을 포함하며, 유전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특정 유전병 

발생을 가계도 분석으로 학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생명과학 II’ 교과에서는 ‘유전’ 단원에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등과 함께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의 단원에서도 DNA 재조합, 유전자 치료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

고, 윤리적 측면을 인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러한 유전에 대한 학습내용은 학생들

이 실생활에서 올바른 과학지식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생명과학의 기초소양과 기초지식

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유전개념은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연구결과로 엄청나게 변해왔다. 1860년대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

정하는 능력 단위체에서부터, 1900∼1920년대 유전자는 염색체 상의 특정 위치를 차지하는 실체이며, 1940년대 

유전자는 하나의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설계도이고, 이어 물리적 분자 단위체, 암호화 단위체 등등 여러 단계를 거

친 후, 오늘날 포스트 게놈(post-genomic) 시대에서 유전자는 생물체의 구조, 기능, 현상 등과 관련된 DNA 염기

서열 단위체로 발전하였다(Lee, 2016).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생명과학수업에서는 멘델의 고전유전학적 유전개

념이 널리 교육되고 있음에 따라, 발전된 분자생물학 차원의 유전지식을 기반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Lee, 2016). 해외에서도 유전개념에 대한 고전적 설명의 한계를 뛰어넘고 분자유전학 차원의 최신 유전지식도 함

께 가르쳐야 하며(Gericke & Hagberg, 2007), 나아가 유전형질 발현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측면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Forissier & Clément, 2003; Gericke et al., 2017). 

유전개념은 지식차원에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 낸 만큼 사회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된 관점으로, 

유전자 결정론(genetic determinism)은 유전자가 사람의 생물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특징까지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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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고 보는 철학적 관점이다(Castéra & Clément, 2014). 특정 유전자가 각각 특정 부위의 형질 또는 생명현상

과 일대일 대응되며, 개별 유전자가 해당하는 표현형질을 결정한다는 것이 유전자 결정론이다(Choi, 2001). 유전자 

결정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거쳐 갈톤이 주장했던 우생학의 핵심이 되었고, 독일 나치가 유태인을 대량 학살했던 

잔혹한 역사를 남겼다(Kim, 2014). 또한 소련에서는 리센코의 춘화처리법과 품종개량 육종기법의 유전학만이 진정

한 사회주의적 생물학이라고 공인하여, 대학 유전학이 폐강되고 유전학 연구소가 폐쇄되는 사건도 일어났다(Shin, 

1992). 이어 독일에서는 범죄, 알코올 중독, 정신박약, 정신이상 등 사회 부적격자를 강제로 불임시키는 법을 

1948년까지 시행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유색인종 및 빈민 유럽인에 대한 이민제한법과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

신박약자 등에 대한 강제불임법을 1972년까지 시행하였다(Choi, 2001; Kim, 2008). 이렇듯 유전개념은 과학지식 

자체를 넘어서 사회정치적으로 남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유전개념에서 유전자 결정론적 관점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으로 프랑스, 포르투갈 등 유럽국가와 모로코, 튀니지 등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하는 16개국에서 생명과학 교과서

를 비교하였다(Castéra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참여한 16개 국가의 모든 교과서에 일란성 쌍생아가 동일한 

옷차림, 동일한 헤어스타일, 동일한 행동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이 실린 것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학생들에게 유

전자 결정론적 인식을 편향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2009 개정 ‘생명과학 I’ 

교과서 분석연구에서도 유전단원 내용들이 고등학생에게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결정주의 과학

철학적 관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Youn & Seo, 2016)와 유사하였다. 생명과학 교과서의 유전내용이 

학생들을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 편중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유전개념은 우리나라 수업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오개념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학생들은 

우성형질이 열성형질보다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Lee, Lee & Chung, 1994), 고등학생들은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동일하며, 획득형질이 유전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Chung & Cha, 1994). 최근 논문에서도 

‘과학’ 교과를 이수한 고등학생들은 우성 표현형 부모에서 열성 표현형 자손이 나오는 이유를 잘못 이해하는 수준

이 65%이었으며(Kim & Lee, 2016), 공업계 고등학생들은 중학생 수준의 유전개념을 가지고 성인이 된다는 우려를 

논의하기도 하였다(Lee & Ha, 2017). 최근 국제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미국에 비해 DNA

와 돌연변이에 대한 오개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Ha & Lee, 2015). 유전과 관련되는 지식은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직도 고전적 유전개념조차 올바르게 학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과학, 생명과학교사들이 유전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학생들도 유전개념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유전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며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초등학생들은 유전에 대한 오개념을 

교과서와 교사로부터 얻은 지식이라고 응답하였으며(Hong, 2003), 이어 유전에 대해 오개념을 가진 예비 초등교사

들이 관련 지식을 고등학교 생물, 대학 교양생물학, 초등과학교육 생물실험 등으로 획득한다고 응답하여, 고등학

교 및 대학교에서 유전 부분 과학교육을 강화시켜야 함을 논의하였다(Hong, 2005). 생명과학교사들은 유전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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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에서 유용하다고 인정하지만, 수업에서 추상적인 유전개념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논의하였다(Ha, 2016). 

생명과학교사들은 유전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주요 개념들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아야 하며(Jeong 

et al., 2010), 고등학생들이 유전을 학습하기 전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였다(Jeong, 

Lee & Kim, 2010). 과학, 생명과학교사들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으로 중요한 유전개념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유전개념이 도덕적 및 사회적 논쟁거리와 연계될 때는 더욱 가르치기 어려울 것이다. 

생명과학교사들이 유전자 결정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유럽, 아프리카, 

브라질, 호주 등의 23개국 교사 8,2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종교별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개별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논의하고 있다(Castéra & Clément, 2014). 또한 이 연구에서 23개국 교사들은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유전자 결

정론적 인식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교사양성교육 기간을 증가시키고 교사연수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국내에서도 생명과학교사들이 인식하는 유전자 결정론을 성별 행동, 개인별 지적능력, 개인별 면역작

용, 민족별 특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Youn & Seo, 2014). 이 연구결과에서는 생명과학교사들이 일란성 쌍생아의 

장기이식, 면역작용, 행동적 특징들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국어교사 및 초등교사보다 높게 나

타났다. 생명과학 전문지식을 갖춘 생명과학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국어교사와 초등교사 사이에는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과학 전문지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사들이 유전자가 사람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

떻게 인식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able 1>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 

구분 

생명과학교사 수(%)  국어교사 수(%)  초등교사 수(%) 

총 교사 수(%) 

예비 현직  예비 현직  예비 현직 

우리나라 51(16.6) 54(17.5)  50(16.2) 53(17.2)  50(16.2) 50(16.2) 308( 99.9) 

프랑스 149(20.3) 100(13.7)  101(13.8) 110(15.0)  158(21.6) 114(15.6) 732(100.0) 

합계 200(19.2) 154(14.8)  151(14.5) 163(15.7)  208(20.0) 164(15.8) 1,040(1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사들은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서 프랑스

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고, 생명과학 전문지식을 갖춘 생명과학교사들은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국어 

및 초등교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

식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처해진 다양한 환경보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로 정해진 운명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의미이다(Kim, 2008). 교사들이 유전자가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인식한다면, 교육적 지원의 역할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바람직한 시민으로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명과학교사들이 다른 나라 프랑스보다 유전자가 사람의 사회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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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한다고 더 편중적으로 인식한다면 이를 완화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광역시 소재 초중등학교 현직교사와 교사양성 대학 소속 예비교사로 선정하였다. 연구대

상의 전공은 생명과학교육, 국어교육, 초등교육으로 구분하여 총308명을 목적적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과학 전문지식이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생명과학교

사 대비 그렇지 않은 국어 및 초등교사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프랑스에서도 동일하게 구성된 집단으로 

1,040명을 표집하였다.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연구대상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로서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조사지를 번역, 활용하였다. 이 선행연구, Biohead 

Citizen Project(Biology, health and environmental education for better citizenship의 약자, 이하 BCP연구)는 ‘보다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생물, 보건,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유럽, 아프리

카 등의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국제비교연구로서 교사용 설문지를 개발 사용하였다(Carvalho & Clément, 2007; 

Castéra & Clément, 2014).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지 문항 가운데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 문항 6개를 분석하였다(Table 2). 이 문항은 4단계 리커트 형식(1=매우 동의, 4=절대 반대)으로 응답하도록 

작성되었다.  

 

3. 지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지 응답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였다. 국가별 전공영역별 예비 

및 현직의 생명과학교사, 국어교사, 초등교사의 6개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집단간 차이는 사후검증(Duncan, p<.05)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Table 2>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French teachers’ conceptions about genetic determinism of  

social behaviors in human  

문항 문항내용 국가 평균±SD 

응답자 백분율(%) 
χ

2
(p) 

매우동의 동의 반대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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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사람의 사회적 행동은 유전자에 의해 어느 정

도는 통제된다. 

한국 2.37±.58 3.6 57.0 37.7  1.6 65.69 

프랑스 3.24±.83 3.3 15.2 35.5 46.0 (.000) 

B8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의 알코올 중독 성향

에 영향을 준다. 

한국 2.22±.59 6.2 68.6 22.5  2.6 75.38 

프랑스 3.17±.99 8.6 16.4 24.9 50.1 (.000) 

B10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니는 

성향에 영향을 준다. 

한국 2.49±.69 5.6 46.1 42.8  5.6 69.82 

프랑스 3.39±.86 3.6 13.9 22.1 60.4 (.000) 

B11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에 영

향을 준다. 

한국 2.70±.68 3.3 32.7 54.9  9.2 109.2 

프랑스 3.79±.54 1.1  2.6 14.1 82.2 (.000) 

B14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의 공격 성향에 영향

을 준다. 

한국 2.33±.69 7.8 55.2 32.4  4.6 92.7 

프랑스 3.53±.78 2.9  9.6 19.7 67.9 (.000) 

B20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가 뛰어난 기타 연주

가가 될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한국 2.27±.64 6.5 64.1 25.2  4.2 108.72 

프랑스 3.62±.70 1.5  8.3 17.3 72.8 (.000) 

 합계 
한국 2.40±.67 5.5 54.0 35.9  4.6 94.14 

프랑스 3.45±.82 3.5 11.0 22.3 63.2 (.000) 

1=매우동의, 4=절대반대; 한국 n=308, 프랑스 n=732. 

 

1. 우리나라와 프랑스 교사의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 차이 

우리나라와 프랑스 교사들은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인식하는데 큰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Fig. 1). 두 집단 사이 6개 문항 모두에서 유의미한(p<.001) 차이를 나타냈으며, 우리나라 교사가 동의한 비율

은 59.5%이었으며, 프랑스 교사는 14.5%로, 두 국가간 차이는 4.1배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알코올 중독(74.8%), 뛰어난 연주가(70.6%), 공격 성향(63.0%), 학교 잘 다니는 성향(51.7%), 

동성애 성향(3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 교사들은 알코올 중독(25.0%), 학교 잘 다니는 성향(17.5%), 공

격 성향(12.5%), 뛰어난 연주가(9.8%), 동성애 성향(3.7%)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모두에서 가장 높게 동의한 비율은 알코올 중독 성향(우리나라 74.8%; 프랑스 25.0%)이었다. 우리나

라 교사들은 프랑스 교사에 비해 3배로 높게 동의하였다.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연구결

과와, 언론매체가 이를 기사로 보도하는 상황들이 이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

리나라 교사들보다 프랑스 교사들은 알코올 중독이 자기조절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두 국가 모두 동성애 성향(우리나라 36.0%; 프랑스 3.7%)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 동

의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프랑스에 비해 동성애 성향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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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10배나 높았다. 두 국가 모두에서 다른 사회적 행동에 비해 동성애 성향은 유전자보다 개인 

및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프랑스 교사들 거의 대부분이 동성

애 성향은 유전이 아니라 개인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좌우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뛰어난 연주가(우

리나라 70.6%; 프랑스 9.8%)는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교사들은 프랑스 교사에 비

해 7배나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교육 여건 및 기회보다 타고난 유전적 재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프랑스 교사들은 교육을 통해 타고난 유전적 재능을 계발시키는 측면을 

높게 인식하였다. 

 

2. 우리나라와 프랑스 교사 6개 집단별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 차이 

B4. 사람의 사회적 행동은 유전자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

된다. 
 
B11.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에 영향을 준

다. 

 

 

 

B8. 부모의 유전자는 자녀의 알코올 중독 성향에 영향을 

준다. 
 
B14.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의 공격 성향에 영향을 준

다.  

 

 

 

B10.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니는 성향에 

준다. 
 
B20. 유전인자는 자녀가 뛰어난 기타 연주가가 될 가능성

에.. 

 

 

 

   

<Fig. 1>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French teachers’ conceptions about genetic determinism of social behaviors 

in human.  

 

우리나라와 프랑스 교사들은 현직 여부 및 전공에 따른 6개 집단 사이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자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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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 전반에서 유의미한(p<.05)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Fig. 2). 먼저 우리나라 예비 및 현직 생명과학교사

는 6개 문항 전체에서 서로 유의미한(p>.05)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예비 생명과학교사가 학부에서 학습한 

최신 유전학 지식이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현직 생명과학교사

가 예비교사 수준으로 최신 유전학 지식을 이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

자 결정론적 인식은 최신 유전학 지식 유무에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 현직 초등교사는 예비 국어교사에 비해 6개 문항 모두에서 유의미한(p<.05) 차이를 나타냈다. 

즉, 현직 초등교사는 예비 국어교사보다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전공에 따른 전문지

식보다 실생활 및 소속 대학 및 학교에서의 개인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은 생명과학 전문지식보다 교사의 실생

활과 소속 대학 및 학교 등의 개인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프랑스 예비 및 현직 생명과학교사의 두 집단 사이에는 6개 문항 가운데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된다.’는 문항과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에 영향을 준다.’의 문항 2개에서 유의미한

(p<.05)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예비 생명과학교사가 학부에서 학습한 최신 유전학 지식이 사회적 행동과 동성애 성

향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현직 생명과학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예비교사보다 최신 유전학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사회적 행동과 동성애 성

향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은 최신 유전학 지식 유무보다 예비교사의 실생활과 대학 또는 현직교사의 실생활

과 소속 학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프랑스 예비 초등교사는 현직 생명과학교사에 비해 5개 문항에서 유의미한(p<.05) 차이를 나타냈다. 즉, 

예비 초등교사는 현직 생명과학교사보다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현직 생명과학교사

는 최신 유전학 지식을 초등교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에 따라, 생명과학 전문지식이 동의 비율의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초등교사는 전문지식보다 개인의 실생활 및 소속 학교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교사의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은 생명과학 전

문지식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교사의 개인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도 받은 것으

로 해석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Table 3> Group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French teachers’ conceptions about genetic determinism of  

social behaviors in human 

문항 국가 PreB PreL PreP InB  InL InP F(p)  

B4. 사람의 사 한국 2.40
a
±.57 2.44

a
±.54 2.40

a
±.61 2.43

a
±.60 2.43

a
±.54 2.13

b
±.61 2.15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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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행동

은 유전자

에 의해 어

느 정도 통

제된다. 

프랑스 3.19
a
±.82 3.30

a
±.77 3.41

a
±.70 2.87

b
±.99 3.34

a
±.84 3.26

a
±.80 6.054(.000) 

B8. 부모의 유

전자는 자

녀의 알코

올 중독 성

향에 영향

을 준다. 

한국 2.29
ab
±.58 2.34

a
±.63 2.28

ab
±.64 2.19

ab
±.55 2.15

ab
±.53 2.04

b
±.58 1.763(.120) 

프랑스 3.28
a
±.93 3.12

ab
±1.03 3.31

a
±.87 3.31

a
±1.03 2.90

b
±1.08 2.98

b
±1.00 3.985(.001) 

B10. 부모의 

유전인자

는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니는 성

향에 준

다. 

한국 2.71
a
±.61 2.56

a
±.76 2.58

a
±.67 2.52

a
±.57 2.43

a
±.67 2.08

b
±.71 5.026(.000) 

프랑스 3.27
ab
±.94 3.45

bc
±.77 3.63

c
±.62 3.16

a
±1.01 3.48

bc
±.82 3.30

ab
±.89 5.351(.000) 

B11. 부모의 

유전인자

는 자녀

의 동성

애 성향

에 영향

을 준다. 

한국 2.82
ab
±.56 3.04

b
±.61 2.76

a
±.66 2.61

a
±.60 2.75

a
±.65 2.19

c
±.73 9.932(.000) 

프랑스 3.79
a
±.54 3.88

a
±.38 3.88

a
±.36 3.62

b
±.66 3.79

a
±.47 3.63

b
±.73 5.418(.000) 

B14. 부모의 

유전인자

는 자녀의 

공격 성향

에 영향을 

준다.  

한국 2.41
a
±.67 2.44

a
±.79 2.42

a
±.67 2.37

ab
±.60 2.26

ab
±.63 2.10

b
±.75 1.756(.122) 

프랑스 3.36
a
±.86 3.49

abc
±.83 3.66

c
±.65 3.41

ab
±.87 3.64

c
±.71 3.58

bc
±.75 3.377(.005) 

B20. 유전인자

는 자녀가 

뛰어난 기

타 연주가

가 될 가

능성에 영

향을 준

다. 

한국 2.31
ab
±.62 2.42

b
±.76 2.22

ab
±.65 2.24

ab
±.58 2.32

ab
±.55 2.10

a
±.69 1.383(.230) 

프랑스 3.55
abc
±.75 3.72

c
±.62 3.71

bc
±.63 3.43

a
±.84 3.73

c
±.54 3.53

ab
±.77 3.664(.003) 

합계(6개 

문항) 

한국 2.49
a
±.35 2.54

a
±.51 2.44

a
±.47 2.39

a
±.41 2.39

a
±.44 2.11

b
±.51 5.522(.000) 

프랑스 3.41
ab
±.56 3.49

bc
±.51 3.60

c
±.42 3.30

a
±.66 3.48

bc
±.53 3.38

ab
±.57 4.792(.000) 

1=매우 동의, 4=절대 반대; Pre-예비교사, In-현직교사, B-생명과학교사; L-국어교사; P-초등교사. 

사후검증(Ducan, p<.05) 결과 집단별 평균치 상단 a, b, c 글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유전자가 사람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대해 프랑스 교

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고, 생명과학 전문지식을 갖춘 생명과학교사들의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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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국어 및 초등교사와는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

사 308명과 프랑스 교사 732명의 총 1,04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지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프랑스 교사들은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데 큰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인식 수준은 프랑스 교사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유전자 결정

론적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알코올 중독(74.8%), 뛰어난 연주가(70.6%), 공격 성향(60.0%), 학교 잘 다니는 성

향(51.7%), 동성애 성향(30.6%)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프랑스 교사들은 알코올 중독(25.0%), 학교 잘 다니는 성

향(17.5%), 공격 성향(12.5%), 뛰어난 연주가(9.8%), 동성애 성향(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와 프랑스 교사들은 현직 여부 및 전공에 따라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인식

하는 데에서도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사는 예비 및 현직교사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현직 초등교사와 예비 국어교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생

명과학교사들의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은 생명과학 전문지식보다 개인 및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는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사들은 최신 분자유전학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신 분자유전학 지식보다 고전적 유전학 관점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고전적 유전학 지식에 근

거하여 유전자 결정론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프랑스 교사들은 현직 생명과학교사와 

예비 초등교사 집단 간 5문항에서 유의미한(p<.05) 차이를 나타났다. 프랑스 생명과학교사들의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은 사회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전문지식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B4+B8+B10+B11+B14+B20 :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 전체  

 

 

 

B4. 사람의 사회적 행동은 유전자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된다. 

B11.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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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부모의 유전자는 자녀의 알코올 중독 성향에 영향을 

준다. B14.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의 공격 성향에 영향을 준다.  

  

B10. 부모의 유전인자는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니는 성향에 

준다. 

B20. 유전인자는 자녀가 뛰어난 기타 연주가가 될 

가능성에.. 

  

1=매우 동의, 4=절대 반대; Pre-예비교사, In-현직교사, B-생명과학교사; L-국어교사; P-초등교사. 

사후검증(Ducan, p<.05) 결과 집단별 평균치 상단 a, b, c 글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집단 간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Fig. 2> Group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French teachers’ conceptions about genetic determinism of  

social behaviors i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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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사들은 유전자가 사람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프랑스 

생명과학교사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사들이 가지는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는 생명과학 전문지식보다 개인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는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사들은 첨단 분자유전학 지식기반 유전내용보다 고전적 멘델유전학 지식기

반 유전내용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사의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예시로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의 

경우, 언론매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발견한 생명과학 전문 학

술지 연구결과(예: Choi et. al., 2005; Kim et. al., 2008)를 인용하여 기사로 보도하였다(예: Seoul News-papers, 

2014). 언론매체는 연구논문에서는 발견한 특정 유전자를 강조하는 반면, 사람들마다 개별적으로 지니고 있는 유

전적 차이가 이미 4백만개 이상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BRIC, 2006)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한 사람이 지닌 자유의지와 처해진 환경 등 심리사회적 요인이 특정 사회적 행동에 얼마

나 복잡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간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 간단히 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지 않는다. 유전자가 특정질병에 대한 

인과적 관계는 과장된 주장으로 논의되고 있다(Choi et al., 2006). 사회생물학자들의 생물학적 결정론 관점은 환원

주의 기계론적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사람의 학습행위와 문화의 전승, 사람의 사회적 행위의 동기차원의 복잡성

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Nam, 2008). 과학자들은 분자유전학의 축적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유전자는 유

전되며, 또한 일생을 통해 환경과 반응하여 변이되면서 발현되며, 특히 개개인마다 처해진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표현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Robinson, 2004). 과학자들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지만, 이들 유전자의 표현적 발현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형되고, 다른 많

은 유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 하나의 유전자만으로 특정 사회적 행동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물 대상 실험연구에서 특정 유전자가 동물의 특정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응용하여, 사람 

대상 연구에 적용하게 되면 엄청난 복잡성이 더해진다고 논의하고 있다.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전

자는 수많은 다른 유전자의 영향과 함께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다양하게 발

현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사회적 행동의 특징들을 논할 때면, 흔히 유전인가 환경인가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논쟁을 일으키게 된다

(Lee, 2012). 그러나 첨단 분자유전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논의는 유전과 환경의 양극단의 입장이 아니라, 유전

에 대한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인식하는 논의이어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교육에서 멘델의 유

전법칙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학생들은 유전자가 사람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적 관점을 편중적

으로 가지게 된다. 2015 개정 생명과학 교육과정에서는 멘델의 유전법칙으로 유전개념을 편중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 아니라, 최신 분자유전학 지식으로 유전개념을 올바르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명과학교사 양성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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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사 양성교육에서는 교사들이 최신 분자유전학 지식기반 유전내용을 올바르

게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자로 결정된다는 편파적인 인식으

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까지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교사들이 지니고 있

는 편중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중등 생명과학 교육과정에서 첨단 분자유전학 지식기반 

유전내용을 강조하고, 교사양성교육 및 교사연수에서는 최신 분자유전학 지식기반 유전개념 관련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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